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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서치료 발전사 및 생애주기별 연구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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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심리적 불안,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이나 상처 치유와 같은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독서치료는 독서를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신건강 치료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독서치료의 발전사를 미국과 비교하고,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차후 한국 독서치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RISS, KISS, KCI)를 이용하여 최근 10년 동안(2012-2021)의 인간
의 생애주기에 따른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 독서치료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거나,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문제점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
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노인 대상 연구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었다. 차후 노인층을 포함한 좀 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문화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수행될 필요성
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한국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interest in mental healing, such as emotional and trauma healing helping to decrease
psychological anxiety and mental stress, has been growing. Among the various mental healing 
techniques, bibliotherapy is a mental health treatment that is performed through reading.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history of bibliotherapy in Korea compared to the same in the Americas and its 
research trends according to the life cycle of humans were analyzed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its 
improvement in Korea. Academic databases (RISS, KISS, and KCI) were used to collect research from 
2012 to 2021 according to the life cycle of humans. Subsequently, the research trends of Korean 
bibliotherapy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positive effects of bibliotherapy such as
improving children's self-esteem or enhancing adolescents' overall school life. The results also point out
that various media were not used in programs of bibliotherapy. Hence,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specialized bibliotherapy programs with more diverse groups of people and use various media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in the development and propagation of 
bibliotherap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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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한국은 우울증 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
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1]. 보건복지부의 국가 정
신건강 현황조사(2019)에 의하면, 1년간 우울감, 불안, 
심각한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62.2%였고, 평소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
은 점차 감소하여 46.7% 수준이었다[2]. 정신건강 문제 
유형은 심각한 스트레스(37.6%),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
감(30.3%),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 변화(30.2%),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27.9%) 순으로 나타났고, 증가하
고 있는 여러 자살 원인 중 정신과적 증상이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했다[2].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인들이 심리적
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점차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

미디어를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는 자살, 살인, 가정불
화와 자녀 또는 배우자 학대, 비행청소년 등은 학벌주의 
사회에서의 학업 경쟁이 가져온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빚어낸 인성교육의 부재가 야기한 문제라는 보고가 있다
[4].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심리적 불안,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이나 상처 치유와 같은 정신 건
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독서를 통해 독자가 도
서의 인물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자신의 상처와 
문제를 치유 받는 독서치료는 다양한 정신 건강 치료법 
중 빠르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3,5].

독서(reading)는 문자가 발명되고 사용되기 시작하면
서 현재까지 인간의 생활을 존속시킨 활동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 작용하는 
지적인 기능이다[6]. 즉, 책을 읽는 행위이면서 지식과 정
보를 다루는 지적인 과정으로 인격의 수양, 정서의 함양, 
견문의 확장을 통해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킨 중요한 수
단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7,8]. 이처럼 독서는 인류 문
명과 함께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현대사회에서도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9]. 

이와 같이 책은 고대로부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왔
지만, 독서치료(Bibliotherapy)라는 용어는 그리스의 
책, 문학(biblio)과 치유(therapy)에서 유래된 단어의 조
합으로 목사이자 수필가였던 Samuel McChord 
Crothers(1916)가 새로운 학문 분야임을 알리면서 
1916년에서야 최초로 사용되었다[10]. 

16세기 프랑스의 의사 Rabelais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독서를 처방했으며,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Benjamin Rush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일환으로 독서
를 추천했다[11,12]. 18세기 말 유럽과 영국에서는 독서
가 정신질환 치료에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많은 정신병원
에 도서관이 설치되기도 하였다[13]. 책과 독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정이 바로 독서치료가 되면서 정신
의학 분야에서도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읽기 자료가 사용
되기 시작하였다[14].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독서치료가 심리치료에서 임
상적으로 사용되던 것에서 발전하여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시키려는 노
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15-17]. 

Zaccaria와 Moses가 문학작품이 독서치료에 사용되
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1970년대 들어 읽기와 
쓰기를 통한 문학치료의 특성이 독서치료에 포함되었다
[16]. Berry(1978)는 독서치료가 시, 단편소설, 개인 일
기 등 사용 가능한 모든 문학작품을 매개체로 사용하여 
치료자와 참여자가 문학 작품들을 이해하고 나누는 상호
작용기술임을 강조하였고, 현재까지 그 중요성이 인정되
고 있다[18]. Jones(2001)은 독서치료는 정서적,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책과 이야기를 활
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만, ‘정
신치료 받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
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2.1%에 달
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22.2%에 그치고 있다[2]. 
그에 반해 독서치료는 정신건강서비스 치료를 꺼리는 사
람들에게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대안적 
방법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20,21].

현대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심리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서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상담 및 심리
치료 영역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늘고 있으나, 여전히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발달적 독서치료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대상과 영역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22,23]. 또한 해외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
나 비교분석도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독서치료의 발전사를 미국
과 비교하고,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
하며,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찾고, 차후 한국 독서치
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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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생애주기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생애주기별로 연구된 프로그램 주제는 무엇
인가?’이다. 

1.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독서치료의 발전사를 미국과 비교

하고, 생애주기별로 한국 독서치료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
여 독서치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최근 10년
(2012-2021) 동안 발표된 독서치료 관련 석사, 박사 학
위논문과 학술지를 수집하였다. 

‘독서치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검색어로 2021년 6
월에서 7월 사이에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KISS(한
국학술정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국내 논문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위논문과 학
술지 논문이 중복된 경우 내용이 좀 더 상세한 학위논문
을 분석 대상 자료로 선정하였고, 각각의 논문데이터베이
스에서 중복된 연구는 제외하였다. 1차 검색에서 학위논
문 258편, 학술지 논문 166편이 검색되었고, 이중 중복
되거나 독서치료와 관계없는 논문을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 논문은 학위논문이 193편, 학술지 논문이 67편으
로 총 260편이었다. 그중 주제나 연령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면 총 252편이었다.

2. 본론

2.1 미국과 한국의 독서치료의 발전사 비교
2.1.1 미국
일찍이 독서치료를 시작한 미국의 독서치료의 발전사

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미국의 독서치료는 1800년대 초반, 정신질환자에게 

책을 추천하거나 독서치료의 원칙에 대한 책이 저술되는 
정도였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서치료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국가기관에서 도서관 서비스
가 시작되었다[24]. 독서치료라는 용어는 1916년 
McCord Crother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25]. 

1920년대에는 여러 대학에서 독서치료 훈련 프로그
램이 개설되기 시작하였고, 최초의 독서치료 훈련 프로그
램은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도서관학과에서 수행되었
다. 미네소타대학 의과대학에서는 5년 과정의 프로그램
이 개설되었으나 매우 적은 학생만 참여했다. 1940년대
에는 시몬스대학과 덴버대학에서도 도서관학과에서 독서

치료 과정을 개설했다[26].
1924년부터 1958년까지 Tuskegee의 재향병원에서

는 참전 군인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향군
인병원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전문의와 의학사서가 협력
하는 형태로 독서치료가 사용되었다. 1939년에는 ALA 
Hospital Division 주도로 독서치료특별위원회 구성되
었다. 1955년에는 The Place of Bibliotherapy in a 
Hospital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병원이 독서치료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임이 알려졌다[27]. 

1937년 Elizabeth Pomeroy에 의해 재향병원 62곳
의 환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독서치료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되어 독서치료의 발전
에 크게 기여했다[28]. 

1941년 돌랜드 의학사전(Dorland's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1941)에는 신경질환 치료를 위해 
책을 선정하고 독서하는 것이 독서치료라고 정의되어 있
다[29]. 

1950년 Shrodes, C가 최초로 독서치료 관련 박사학
위 논문이 발표된 이래 독서치료 관련 논문은 400여 편
에 달할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졌다[25].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독서치료가 심리치료에서 임
상적으로 사용되던 것에서 발전하여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시키려는 노
력이 경주되었다[15-17]. 재향군인국은 1900년부터 
1966년까지 환자들을 위해 제공했던 독서치료용 도서 
참고문헌 목록이 담긴 We call it Bibliotherapy를 발
행하여 미국 독서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30]. 
1961년 병원과 도서관 협회(ALA)에서는 웹스터 사전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61)의 정의에 따라 정신의학 분야에서 치료 보조수단
으로 읽기 자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31].   

1970년대에는 독서치료에 대한 정의와 독서치료사의 
자격과 방법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70
년 Sclabassi는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독서치료가 활용되는 전문 분야를 일반의료, 정신의학, 
교육분야 등으로 분류하였고, 독서치료라는 용어 자체가 
치료를 암시하지만, 예방목적으로도 활용되었음을 밝혔
다[32]. 1978년 독서치료 연구가인 R. J. Rubin은 
Bibliotherapy Sourcebook과 Using Bibliotherapy 
등의 책을 발간하면서 독서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적
인 특징은 책을 읽은 후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25,33]. Bordart (1980)는 독서치료가 만병
통치약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치료처럼 큰 가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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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ntents of development history

1800s
1811 Recommendation of books for treatment of psychiatric patients (Rush B.)
1846 A book on the principles of bibliotherapy and its application published (Galt J. M. II)

1900
-1949

1904 First use of books for treatment of psychiatric patients in the hospital (Jones E. K.)
1916 The first emergence of the term, bibliotherapy (Crothers S. McC)
1920s First bibliotherapy training program implemented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24 Books used for psychological treatment of veterans (Delaney S. P.)
1937 First empirical study of bibliotherapy conducted (Pomeroy E.)
1939 Special Committee on Bibliotherapy formed by ALA Hospital Division
1941 First definition of bibliotherapy by Dorland’s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

1950s
1950 First PhD dissertation in bibliotherapy presented (Shrodes C)

Full-scale implementation of studies on bibliotherapy
1952 Reference list for bibliotherapy for the Veterans Affairs Hospital published

1960s
1960s List of references for bibliotherapy in the Veterans Administration issued

Classification of bibliotherapy into clinical and educational bibliotherapy

1961 Bibliotherapy begins used as therapeutic adjuvant in psychiatry, according to the definition in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70s
1970 Classification of the fields of bibliotherapy (Scalabassi) – general medicine, psychiatry, education, etc.
1978 Bibliotherapy source book, using bibliotherapy published (Rubin R. J)

1980s
1980 Discussions on qualification of bibliotherapists (Bordart)

Development of the grading system of bibliotherapy books (Cornett & Cornett)

1987 Lenkowsky: Bibliotherapy is the use of reading to produce affective change and to promote personality 
growth and development 

1990s
1990s The emergence of multiple definitions of bibliotherapy
1991 Ouzts: Bibliotherapy is to help adapt to various everyday problems
1998 Pardeck & Pardeck: Bibliotherapy is the use of books to help solve problems

2000s
2001 Jones E. H: Bibliotherapy is the use of books and stories to treat people with emotional and psychological 

disorders
2003 Floyd M: Bibliotherapy is the reading activity of self-help books to address psychological problems

2010s
2011 O’ Brien & Daley: Reading materials of bibliotherapy are provided in the form of instructions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of the specific problem area  

2013 APA dictionary of clinical psychology: Bibliotherapy is a form of treatment that uses systematic reading ma-
terials

Table 1. The development history of bibliotherapy in America

음을 인정하면서도 독서치료사에 대한 기본자격에 대해 
논했다[34].

1980년 Cornett과 Cornett는 독서치료가 독자에게 
정서적, 인지적 영향을 모두 미치며 누구에게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문가의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깊게 자
리 잡은 심리적 문제를 가진 환자를 위한 것은 아님을 밝
혔고, 독서치료에 사용할 책을 선택하기 위한 등급 시스
템을 개발했다[35]. 1986년 Hynes & Hynes-Berry는 
독서치료 중 시치료 분야의 교과서와 같은 책을 집필하
였다[36]. 1987년 Lenkowsky는 독서치료에 대해 리뷰
를 하였으며, 정서적 변화나 인격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
진하기 위해 독서를 활용하는 것이 독서치료라고 정의 
내렸다[37].

1990년대 이후부터는 독서치료에 대한 다양한 정의
가 등장하여, 2001년 Jones은 독서치료를 정서적, 심리
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책과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Floyd는 심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자기 조력 도서를 읽는 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38-41]. 1970년대까지는 심리학 분야에서 독서치료의 
연구 비중이 높았는데, 80, 90년대에는 심리학 분야의 
연구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교육학 분야의 연구 비중
이 높아졌다. 여전히 독서치료 연구는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점차 건강과 의료 분
야에서의 연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31].  

이런 흐름에 맞춰 O’Brien과 Daley(2011)는 독서치
료를 특정 문제를 치료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라고 
하였으나, Pardeck은 독서치료가 다른 치료법의 보조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는 만성통치약이 아니라고 경
고하였다[42,43].

이와 같이 미국 독서치료는 초반에는 종교 차원에서 
시작되어, 중반기에 들어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 중심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차츰 정립되어 갔고,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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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ntents of development history

1960s
1964 First introduction if bibliotherapy through the translation of the book ‘The Librarian in Bibliotherapy’ (Yoo 

J. H.)

1968 Kim B. S. : first used the term bibliotherapy through his reading therapy book for personality disorder 
treatment

1970s
1970s A study on personality disorder treatment of problematic people and juvenile delinquents conducted

1978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with the term reading therapy through a book on the methodology of reading 
guidance (Sohn J. P.)

1980s

1980 Books related to bibliotherapy and psychotherapy for juvenile delinquents research and patients published
1981 Translated books on psychotherapy and bibliotherapy published (Park H. Y.)

1983 Bibliotherapy applied to counseling psychotherapy (Yoon D. W.)
1988 Introduction to Reading Psychology published (Hwang B. H.)

1990s

1990s Research on various subjects conducted
2 Ph.D dissertation papers and 4 master’s thesis papers. 

1990 Yoon D. W. : presented the first Ph.D dissertation on bibliotherapy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ts 

1995 Interests in bibliotherapy from the field of psychiatry through publication of ‘Reading and Healing’ by Mind 
Medicine Laboratory 

1996 Hwang U. B. : Defined bibliotherapy as guidance skills through his book, ‘Reading Therapy’

1999 Bibliotherapy subspecialty meetings commenced under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KSCLE) 

2000s

2001 Bibliotherapy Research Association (Kim H. H.) introduced bibliotherapy through a bibliotherapy book
Introduction of bibliotherapy service driven by members of ‘Psychotherapy laboratory through reading’

2002 Professional course of bibliotherapy established

2003 Korea Association of Bibliotherapy founded and the first issue of the journal, ‘Research of Bibliotherapy’ 
published 

2004 First implement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bibliotherapists and license issued by Korea 
Association of Bibliotherapy 

2004-2005 Reading list series for bibliotherapy by context published by Korean Library Association
Research on bibliotherapy and development of bibliotherapy programs centering the library

Table 2. The development history of bibliotherapy in Korea 

로는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예방과 치료적 차원으로 발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독서치료의 목적에 
따라 정의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1.2 한국 
한국 문학의 역사 속에서 독자들을 위로하고 현실의 

고통을 작품을 통해 승화시킨 독서치료  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원시 부족사회에서 부족과 개인의 안녕을 위
해 주술을 사용했던 ‘구지가’와 ‘해가’ 같은 고대 가요들과 
조선시대의 ‘박씨부인전’, ‘흥부 놀부전’ 등의 문학작품은 
넓은 의미의 독서치료라 할 수 있다[44]. 

한국 독서치료의 발전사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국에 최초로 독서치료가 소개된 것은 1964년 유중

희가 Margaret C, Hannigan의 ‘The Librarian in 
Bibliotherapy: Pharmacist or Bibliotherapist?’를 
‘도서관과 비브리오세라피’로 번역해서 발표하면서이다
[45]. 1968년 김병수가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에 관
한 연구라는 국내 최초의 독서치료 관련 학술 논문을 통

해 독서요법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1970년대에는 주로 문제성 소지자나 비행 청소
년 인성치료를 위한 연구가 미미하게나마 이루어지기 시
작하였다[46]. 

1970년대 후반에 손정표나 한상완 등이 독서요법이
라는 명칭으로 독서치료의 원리를 소개하였고, 적용 방법
도 모색하였다[47,48]. 

1980년대에는 정신요법과 독서요법 번역서가 다수 
발간되었고 1983년 윤달원에 의해 상담 심리치료에 독
서요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49]. 1988년 황백현 등이 
독서치료의 외국 사례, 정의, 역사, 기본적 원리 등을 소
개한 저서만 있을 뿐 여전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장에
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50]. 그러나 1970년
대부터 이어져 온 비행 청소년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었
고, 독서요법이 정신과 입원환자의 증상별 행동과 질병 
예후에 미치는 영향, 도서관 봉사로서의 독서요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독서치료
가 일부 분야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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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윤달원이 비행청소년과 관련된 독서요법 최
초의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된 이후, 비행청소년, 정신과 
환자, 아동, 노인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
지만,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Table 2)[51].

1995년 심의학연구소에서 ‘읽으면서 치유한다’는 책
이 발간되면서 정신의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독서치료
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52]. 1996년 황의백은 독서요법
을 인격적인 적응 면에서 문제를 지닌 사람에게 책을 읽
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력을 정상적으로 키워내는 
가이던스(guidance) 기술이라고 정의 내린다[53].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독서치료의 실증적 연구들
이 여러 기관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5]. ‘책읽기
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 회원을 중심으로 독서치료 서
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했다[52]. 2001년에 독서치료의 정
의, 과정, 방법, 독서치료자와 내담자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저서를 발간하였다[53]. 2002년에는 독서치료 전문
가 과정이 개설되고, 2003년에는 한국독서치료학회가 
발족되면서 학회지 발간 및 독서치료사 민간자격증 시험
이 최초로 실시되었다[54-56]. 2004년-2005년 한국도
서관협회에서는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을 발
간하였으며[57,58], 이후 도서관이나 기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독서치료가 활성화되
기 시작했다[5]. 황금숙(2005)의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결과를 살펴보면 독서치료 연구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문헌정보학 분야였으며, 교육학, 유아·아동학, 문학, 상담
심리학 분야가 그 뒤를 이었으며, 주제는 자아개념 및 자
아존중감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59]

2.1.3 미국과 한국의 비교  
일찍이 독서치료가 시작된 미국과 한국 독서치료  발

전사의 특징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Table 1과 2에 제
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종교적 영향으로 환자들에게 성경과 종
교 서적을 처방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잦
은 전쟁(1, 2차 세계대전)으로 군인병원의 발달과 함께 
환자들을 위한 도서관 봉사가 이루어지면서 일찍이 독서
치료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60]. 1920년대부터는 
의과대학에서 개설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
양한 독서치료 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영
향으로 독서치료에 대한 정의, 이론, 효과, 필요성 및 상
황별 독서목록이 만들어져 있다[31]. 

반면, 한국의 경우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학 영
역보다는 교육과 심리학 분야에 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독서치료가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61]. 이후 문헌
정보학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주로 문
헌정보학의 경우 독서치료의 정의나 의의 등 이론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발전은 미비하였
다[59].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해 상황별 독서목록이 발행
되면서 기관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에게 책을 선정해 주는 
정보 제공형 독서치료로 발전해왔다[62]. 이후 임상과 연
계되면서 다양한 매체가 사용되는 특징을 보여 대상과 
주제가 폭넓게 확대되었고,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체험형 독서치료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중이다[44]. 그러나 독서 관련 교육과
정을 대학에서 운영하는 미국이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과 같은 교원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본과 달리 국내에
서는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이나 사설기관에서 단기적으
로 독서치료전문가가 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후 한국 
독서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내 전문적인 교육과정
의 확대와 정부차원의 공인자격증의 확대가 요구된다
[54,63,64]. 

2.2 한국 독서치료의 생애주기별 연구 동향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최근 10년간 한국 독서치료의 

생애주기별 연구는 총 260편이었는데, 주제나 연령이 중
복된 사례를 제외하면 총 252편이었다. 

생애주기 기준은 첫째 청소년 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여 
유·아동,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하였다[65]. 즉 청소년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8세 이하를 
유·아동, 8-24세를 청소년, 25세 이상을 성인으로 분류
하였다. 노인에 대한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하였다[66]. 

생애주기별 연구 분포는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동은 10%, 청소년은 67%, 성인은 21%, 노인은 2%
로 나타나 청소년, 성인, 유·아동, 노인 대상 순으로 독서
치료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층의 증
가와 더불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소
년 대상 연구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67,68].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노인의 우울증 증가와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자살율 세계 1위를 보이는 상
황에서 노인에 대한 문제를 간과한 것은 아닌가 싶다
[69]. 생애주기 상 청소년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유·아동 
대상 긍정적 인성이나 인격 형성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된다면 청소년층의 사회문제를 감
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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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uthor(Year) Keyword

Ego 10 articles including J. H. Ahn(2012)
Self-esteem, Consideration, Self-respect, Self-efficacy, 

Self-assertion, Cognitive ability, Intelligence 
improvement, Language ability etc.

Family relationship  7 articles including J. Y. Chun(2012) Improv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Parent-child interaction etc.

Social relationships  6 articles including J. Y. Park(2018)
Peer relationship, Norms cognizance, Interaction, 

Sociability, Pro-sociality, Social-emotional
competence etc.

Disorders
(Physical, Emotion,

Cognitive, Psychology)
 2 article including O. H. Park(2016) ADHD, Aggressiveness, Problem behaviors etc.

25 articles (10%) / 252 articles

Table 3. Researches on bibliotherapy for infant and children 

Fig. 1. Research trends by life cycle of humans on 
bibliotherapy over the last 10 years(from 
2012-2021)

2.2.1 유·아동 
유·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독서치료 연구 동향을 분

석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자존감 등과 같이 자아와 관련된 연구는 

10편, 가족과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7편, 사회적 관계
와 관련된 연구 6편, ADHD, 공격성, 문제행동 등과 같
은 특수장애 관련 연구는 2편이었다. 

유·아동 대상 자아 관련 연구에서는 유·아동의 자아존
중감, 배려, 자존감, 자기 효능감, 자기주장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종순(2012)은 독서치료가 유·아동
의 정서 및 지능 향상을 통해 자기인식, 자기조절, 대인
관계 능력의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71]. 유·아동 대상 
가족 관련 연구에서는 유·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증진, 양
육공감, 상호작용, 의사소통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천주영(2017)은 독서치료를 통해 유아와 어머니 
간의 의사소통과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72]. 

유·아동 대상 사회적 관계 관련 연구에서는 유·아동의 
또래관계, 규범인식, 사교성, 친사회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진영(2018)은 또래집단에서 그림책을 활
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이었
다고 보고하였다[73].

유·아동 대상 특수장애 관련 연구에서는 ADHD, 공격
성, 문제행동을 가진 유·아동의 신체, 정서, 인지, 심리변
화에 대한 독서치료의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이었다. 박옥
화(2016)는 ADHD 아동에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
한 결과 충동성이 감소되고 집중력이 높아졌으며, 공격적 
의사소통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해 ADHD 아동의 정서장
애 치료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보
고하였다[74].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매체를 살펴보면 글이 
익숙하지 않은 유·아동은 그림책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
우가 대부분이었나, 부모와 함께 대상이 되는 연구에서
는 그림책이나 일반 도서와 함께 영상, 모래놀이, 노래 
등의 다양한 매체들이 활용되었다. 그림책을 통해 유아
는 자신을 동일시하여 타인에 대해 인식하고 자아존중감
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윤은경(2013)의 보고
가 있듯이 유·아동 대상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이용한 독
서치료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75]. 

2.2.2 청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독서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

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연구의 67%였으며, 

이중 초등학생 대상 연구가 60%를 차지해 청소년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등과 같이 자아와 관련된 연
구는 75편, 가족과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10편, 사회
적 관계와 관련된 연구 58편, ADHD, 불안, 분노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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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uthor(Year) Keyword

Ego 75 articles including S. You(2012)

Self-esteem, Ego-resiliency, Self-efficacy, 
Self-expression, Happiness, Ego-identity,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maturity, Responsibility, 
Spirituality etc.

Family relationship 10 articles including E. H. Park, H. J. 
Kwak(2016)

Improv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Parent-child 
interaction,

Parent-child communication etc.

Social relationships 58 articles including H. S. Jung, M. A. 
Cho(2020)

Peer relationship, School life adaptation, Sociality 
development, Personal relations,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ltruism, School life satisfactions, Peer 
victimization, Disability acceptance, Person 

perception etc.
Disorders

(Physical, Emotion,
Cognitive, Psychology)

26 articles including G. S. Hoang et al.(2013)
ADHD, Anxiety, Anger, Depression, Stress, Game 

addictio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Slow-learners etc.

169 articles (67%) / 252 articles

Table 4. Researches on bibliotherapy for adolescent

같은 특수장애 관련 연구는 25편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 관련 연구에서는 자아존중

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기표현력, 자존감, 행복감, 
자아정체성, 진로의식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자아탄력성은 위기와 도전에 대해서 인내하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며, 성장해 가는 역동적인 과정으
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주변자원을 더 풍부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유선(2012)은 청소년기를 대상으
로 한 독서치료가 자아탄력성을 향상시켰고, 자아도 건강
해져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76-78].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가족과의 관계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 
증진, 부모자녀 의사소통, 상호작용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은혜와 곽현주(2016)는 그림책과 노래라
는 두 매개체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가족 간의 의사소통
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도한 프로그램이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켰다고 하였다[7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계 관련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학교생활 적응, 사회성 발달, 교우관계, 대인관
계, 군생활 적응, 이타성, 학교생활 만족도, 장애수용태
도, 타인 이해 등 가장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었다. 정호선과 조미아(2020)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일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고,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도 개선되었으
며, 학교 규칙 준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
하였다[8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수장애(신체, 정서, 인지, 심
리)와 관련된 연구도 25편이나 되었는데, 불안, 우울, 분
노, 게임중독, ADHD 등에 대한 독서치료의 영향을 알아

본 연구들이었다. 황금숙 등(2013)은 게임 과몰입이나 
게임 중독인 초등학생에게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검증한 결과 게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업의 집
중도가 높아져 자신의 심리적 상황을 잘 이해하여 타인
을 배려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8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매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는 일반 도서였
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그림책
을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림책과 영상을 함께 사용해 
시각적 매체를 주로 활용한 연구가 3편이었고, 그 외 시, 
성경책, 그림그리기, 연극 등 여러 매체들이 다양하게 또
는 복합적으로 활용되었다.

2.2.3 성인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독서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하

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자존감 등과 같이 

자아와 관련된 연구는 17편, 가족과의 관계와 관련된 연
구는 16편,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연구 4편, 우울증, 조
현병,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특수장애 관련 연구는 18편
이었다. 중년여성의 우울을 위한 인지행동 독서치료 단일
사례연구와 같이 우울증과 관련된 연구, 소방공무원의 외
상후 스트레스, 조현병, 알코올중독 등 특수 사례 연구가 
다른 연령대보다 특수장애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아 관련 연구에서는 행복감, 자
아효능감, 정체성 확립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자존감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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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uthor(Year) Keyword

Ego 18 articles including M. J. Kim(2012) Happiness, Self-efficacy, Self-esteem, Ego-identity, 
Establishing identity etc.

Family relationship 16 articles including J. H. Kim(2020) 
Improv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Parent-child 
communication etc.

Social relationships C. S. Jung(2012) Personal relations etc.

Disorders
(Physical, Emotion,

Cognitive, Psychology)

18 articles including M. N. Lim, M. W. 
Lee(2018)

Depression, Schizophrenia, Alcohol addictio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Empty nest syndrome, Hwabyung etc.

53 articles (21%) / 252 articles

Table 5. Researches on bibliotherapy for adult

연구 비중이 가장 컸다. 김민정(2012)은 주부를 대상으
로 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주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
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82].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
녀 관계 증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자녀와의 의사
소통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정희(2020)는 
부모 교육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자녀를 양육하면
서 겪는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부모의 양육태도 개
선, 부모의 행복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가 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까지도 지속되었다고 보
고하였다[44].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계 관련 연구에서는 대
인관계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춘순(2013)은 
독서치료를 통해 대인관계가 어려운 기독청년들이 대인
관계 개선 및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변화되는 긍
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83]. 

성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장애 관련 연구에서는 우울
증, 조현병, 알코올중독, 외상후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연
구가 이루어졌다. 임명남과 이명우(2013)는 심한 우울 
상태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독서치료를 시행한 결과 자
신의 부정적인 사고를 인지하여 긍정적인 사고로 변환시
키는 등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
였다[84].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에서 사용한 매체를 살펴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는 역시 일반 도서였으며, 다
른 대상에서는 없었던 사이코드라마나 역할극, 색채심리 
등을 함께 활용한 경우가있었다. 드라마 안에는 시, 동화, 
서사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치료에 관심이 없는 
경우나 집단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며, 가장 효과적인 매체중의 하나로 독서치료와 함께 
이용했을 때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개선
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백형진(2017)의 보고가 있
듯이 독서치료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
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외에 영화, 성경, 시, 미술
과 같이 청소년층에서 사용했던 매체들도 복합적으로 사
용되었다[85]. 

2.2.4 노인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독서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하

여 Table 6에 제시하였다.
자아와 관련된 연구는 1편, 가족과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0편,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연구 1편, 치매 등과 
같은 특수장애 관련 연구는 1편이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아 관련 연구에서는 자기존중
감, 자아통합감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예희
(2012)는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연구가 노인의 자기
존중감과 자아통합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86].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계 연구에서는 인권존
중, 젠더의식, 시민성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경욱(2019)은 노인을 위한 독서치료가 자신의 삶에 대
한 성찰과 함께 자신감과 활기를 경험하는데 긍정적 영
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87]. 

노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장애 관련 연구에서는 경증치
매와 노인 우울증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장성
희(2019)는 독서치료를 통해 경증치매 노인의 우울과 불
안감이 감소되었고, 인지능력도 더 이상 감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88].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에서 사용한 매체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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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uthor(Year) Keyword

Ego Y. H. Han(2012) Self-esteem, Ego-integrity etc.
Family relationship - -

Social relationships G. U. Lee(2019) Respect for human rights,
Gender consciousness, Citizenship etc.

Disorders
(Physical, Emotion,

Cognitive, Psychology)
2 article including S. H. Jang(2019) Dementia, Depression etc.

4 articles (2%) / 252 articles

Table 6. Research on bibliotherapy for the elderly 

보면 모두 일반 도서를 매체로 활용하여, 노인 대상 프로
그램에서는 아직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고 있지 못했다. 
노년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다양한 매체의 장점까지 제
시하여 노인의 위한 효율적인 독서치료 방안을 제시하였
다. 그림책과 함께 시, 옛날이야기, 노래가사 등을 보조적
으로 사용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고 하였다[88].

3. 결론

독서는 인류가 가꾸어 온 의미 있는 문화 활동의 하나
로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유용한 
행위이며, 정서함양에 효과적인 매개체로, 독서를 통해 
스스로 감동하고 깨우칠 수 있다[89,90]. 이를 활용한 독
서치료는 빠르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신건강 치료
법 중 하나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급진적인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파생된 급변한 사회변화로 인해 다
양한 강도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느냐 하
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치관의 혼란과 
인간성 상실이라는 사회문제가 전 생애가 걸쳐 발생하고 
있는데, 독서치료를 활용한다면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
을 것이다[91].  

최근 10년간 수행된 한국 독서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
한 결과, 부모와 자녀 간에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게 되는 유·아동기에 부모와 함께 독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을 때 유·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92].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독서치료가 청소년이 스스로를 통제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및 학교생활의 상호적 관계 개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있는 게임중독과 핸드폰 중독

도 독서치료로 게임을 줄이고 수업의 집중력도 향상시키
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의 독서치료는 핵가족화 사회인 우리나라의 경
우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양육스트레스의 감소 및 양육태
도 개선, 부모의 행복감 증진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성인
기 독서치료에서 사용된 매체로는 사이코드라마, 역할극, 
색채심리 등의 복합적인 도구 외에 영화, 성경, 시, 미술 
등이 사용되는 등 생애주기 중 가장 다양하게 매체를 사
용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본 연구 결과 생애주기 중 청소년, 유·아동, 성인, 노인 
순으로 연구 결과가 많았고, 노인 대상 연구의 비중은 매
우 적었다. 2020년 고령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인구의 15.7%로 이미 고령사
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93].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지
만 국내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증가한 노인 세대는 육체적·정
신적·건강의 조화를 통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
므로 관심사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독서치료와 같은 정서
활동 프로그램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94]. 차후 노인
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된다면 노
인 자살을 경감시키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기에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매체나 프로그램의 영
역 등에 대해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생애주기별
로 연구가 치우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차후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효과적인 매체와 프로그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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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구체
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기를 바란다.  

정리해보면 1964년 한국에 독서치료가 처음 소개된 
이후 한국 독서치료는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병원 중심
으로 독서치료가 시작된 미국과 달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생애주기별로
도 어떤 특정 계층(청소년층)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31]. 또한 생애주기 대상 맞춤형 매체 활용 
프로그램도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좀 더 긍정
적이고 효과적인 독서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좀 더 전문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수행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 독서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내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확대와 정부차원
의 공인자격증의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한국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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